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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심은 씨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이다 농부는 농사를.

지으면서 햇빛과 비와 바람의 현상을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여 왔다.

우리의 먹 거리를 제공하는 농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구어내는

합작품이다 하늘은 햇빛을 땅은 물과 영양소를 사람은 자라도록 돌. , ,

보아준다.

농심이 우리에게 준 정신적인 흐름은 사회를 지탱해 온 보이지 않는

힘이 되었다 이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자연의.

섭리에서 출발한다 어둠 없는 광명이 없고 죽음 없는 생명이 없듯이. , ,

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의 지향 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.

가 요구하는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다 때에 맞는 씨뿌리기와.

김매기 물 관리와 거름주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다, , .

농심은 시련을 극복하는데 단련되어있다 우순풍조 만을 기. ( )雨順風調

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. “ /

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/ /

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/ /

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/

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/ /

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.” ( )

작물은 비바람과 서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란

다 자연에 젖고 흔들리었다 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상처를 입었. .

으면 입은 데로 다시 일어 설 뿐이지 결코 포기 하지 않는다, .

농심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결과가 기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종자.

선택에서부터 마지막 수확에 이르기까지를 넘나들며 그 문제를 찾는

다 남을 탓하기 보다는 내년 농사의 대안 마련에 정성을 쏟는다 자. . “

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이 사회의 불행의 원,

인을 모두 다 자기 이외에 돌리려 하니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하고 남,



만 원망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못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?

것은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치지는!

않고 이놈이 죽일 놈이오 저놈이 죽일 놈이오 하고 가만히 앉아서, , ,

남의 탓만 하고 계시오 왜 내가 죽일 놈이란 걸 깨닫지 못하시오 한. .”

말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이 국민에게 호소한 글이다 자신의 불행.

의 탓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다 이 것이 농.

사 짖는 사람의 마음이다.

농심은 타인을 배려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.

우리사회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유.

기체이다.

따라서 세상은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 나 혼자 보다 남을 배,

려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잘 여문 열매일수록 머리를 숙여 겸손해.

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 행동이다. .

농심은 실천 철학이다.

이것은 마음이나 말로서 만이 아니라 실천이 앞선다 마음만 가지고, .

는 농사가 불가능하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무용지물. ( )無用之物

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달라.

지는 것이 없다 농사 짖는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였으면 그 것을 실천.

하는 것이 영농지혜다.

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시련을 극복할 줄 알며 남을 탓하지 않, ,

고 삶에서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며 실천하는 마음 이 것이 농심이다, , , .

우리의 농경문화를 이끌어 온 정신적 원동력은 바로 이 것이다 농심.

을 통하여 자연과 친해졌고 땀이 맺어준 알찬 열매의 소중함을 깨닫,

게 되었다.

농심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든다 나쁜 씨앗.

을 심고 좋은 열매를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많은 소출을 기다리는 요,

행을 바라지 않는다.

긍정적 순리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일의 차례를 기다리며 자기가 뿌린

것 외에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 땀 속에서 보람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,

그 것이다.

농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길은 교육의 몫이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.



버트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‘

을 만드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’ . ‘

사람을 만든다 는 의미다’ .

농심은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사람의 주인은 마음, .

이다 마음을 잘 못 먹으면 말도 행동도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이다. .

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부정적으로

생각하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.

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면 진짜로 할, . ‘ ’

수 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. ‘ ? ?

어찌할 수 없다고 공자는 말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다 깊이 생각’ . .

할 수 록 그 씨앗은 여물기 마련이다.

올해로 개원 주년을 맞이하는 충남 발전 연구원은 충남발전을 위한10 ‘

최선의 생각을 찾아내는 두뇌 집단이다.

그 생각을 농심과 더불어 찾으면 어떨까 여기에서 찾은 씨앗들이 뿌?

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어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대해 본다.

우리의 생명산업을 떠받치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던 농심 그 농심!

이 변화의 거센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외국산.

농산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농지가 잠식,

당하는 안타까움 뿌리지도 않고 낫 들고 덤비는 참담한 현실( ) , ,蠶食

애태우는 농촌 인심을 위로 할 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믿는다 천? . 5

년을 뿌리 내려온 농심이 있는 한 농촌은 시련을 딛고 의연히 일어,

설 것이라고..

농심은 천심 이다 삶의 정신 기조를 농심에 두자 그래야 농촌( ) . .天心

이 바로서고 사회가 바로 선다.




